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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9
밤예배에 주력하라
[말씀 요지]

밤예배에 주력하라. 지방에 나간 전도사를 생각하라. 반드시 전도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라.

신앙문제는 곧 영생문제이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벗어 놓은 신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신을 자신이 있는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영생문제 이상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생문제를 결정짓는다는 심각한 느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다.

천상에 가서 수많은 민족들이 환영할 때에, 그 민족과 심정적인 인연을 맺지 못하고 갔다면 그들을 대할 면목이 없게
된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게 될 처지가 되면 잘난 자식을 낳고 싶을 것이다. 선생님도 같다. 병신 자식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 거지같은 자식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

거리의 거지나 병신들을 흉보지 말라. 여러분들의 영인체(靈人體)가 그 모양이 아닌가 생각하라.

갖고 있는 것으로 남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고 생각지 말라.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다.

있는 정성을 다하라. 최고로 긴장된 생활을 하라. 일분 일초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모이기를 힘쓰라. 움직이라.

사탄이 얼마나 능(能)한가. 6천년 동안 훈련된 사탄과 대결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놀며 사탄과 대결할 수 있겠는가? 때려서라도 만들어야겠다.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선생님은 이제 죽어
도 갈 곳에 갈 수 있다. 또 여러분이 아니라도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도 욕을 하고 고생을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라도 하늘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밤예배엔 전도를 해 가지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본부의 위신이 안 선다. 학생이면 학생, 어른이면 어른, 본부 사람들
도 사실은 다 나가 전도해야 한다. 집안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는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지 하늘의 사정은 아니다.
얼굴을 못 드는 심정이어야 한다.

조장과 반장은 이름이 좋아 조장, 반장이 아니다. 책임을 하라.

복귀는 근본복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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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나 여자나 아직 나지 아니한 존재로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슬프면 같이 슬퍼해야 한다.

본부에 있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다.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선생님이 할 책임은 했다. 이젠 각자의 책임만이 남았다.

정신이 펄쩍 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은 몰라도 죽어보면 알 것이다.

예배 시간엔 선생님보다 먼저 와 있어야 한다.

어떤 길을 떠나도 오나 가나 선생님보다 먼저 나서야 한다.

이제부터는 전도를 나가서 자기의 신앙의 아들딸들을 삼아야 할 때다.

남은 나가 전도하는데 집에서 잠만 자? 40대 이상은 더욱 바빠야 한다. 때가 없다.

또 부인, 아주머니들이 더욱 힘써야 한다. 여자가 죄가 많다.

다음 주일부터 본부에 있지 않고 지방에 나가려고 한다.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움직여야겠다.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 두겠나? 좇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살릴 수만 있으면 살려야지. 선생님은
여러분과 같이 노라리가락으로 일하지 않는다. 생명 내놓고 일한다.

여러분은 쉬고 있어도 선생님은 자꾸 간다. 이젠 내려간다. 돌아간다.

조금 어두워지면, 힘이 빠지면 가긴 가야겠는데 갈 수가 없다. 그만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빠르다.

언제나 여러분 개인을 위해 줄 수 없다. 아버지와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지금도 자
꾸 가는 도중이다.

쓴 말을 해서라도 할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

여러분은 아직 발정(發程)에 있어서 신발도 안 신은 격이다.

이 때는 마지막인 동시에 처음인지 모른다. 취직이 문제가 아니다. 전도 나가야 한다. 정 사정이 있으면 직장에서 전
도해야 한다.

선생님을 알았다고 하지 말라. 선생님은 원리밖에 모른다. 원리원칙밖에 모른다. 그것을 통해서 안다.

전도하라. 전도해서 신앙의 아들딸을 만들라. 최소한 셋은 해야 한다. 최대의 정성을 기울이라.

먹다 남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늘은 6천년 걸려 한 아들 찾았다. 여러분은 6개월이면 다 찾아 세울 수 있는 혜택권내에 있다.

지금은 선생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부모의 심정과 하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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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解産)시기다.

더우기 금년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 해가 가기 전에 전도 하자. 원래는 명년에는 2세가, 내후년에는 3세
가 나가 전도해야 한다.

선생님은 원리밖에 모른다. 원리원칙에 입각한 사람만을 안다.

전도하기 위해 밤을 새워 봤는가? 선생님은 밤도 많이 새워 봤다. 저나라에서 물어 볼 것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몇 밤
이나 세워 봤느냐고. 더구나 이 3년간은 모든 힘을 다 바쳐 전도해야 하는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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